
조류충돌의 위험성

비행안전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요소로

꼽는 것 중 하나가 조류라는 것은 그 중요

성에 비해 일반인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

은 사실이다. 하지만 실제로 연간 10,000건

이상의 크고 작은 항공기 조류충돌 사고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상당

수가 항공기의 추락이나 탑승자의 사망과

같은 重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기러기 한 마리가 전투기를 추락시킬 수 있다.

‘못해도 수 톤에서 수십 톤씩 하는 항공기

인데, 작은 새 한 마리가 부딪히는 게 뭐가 그

리 위험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운 ‘운동에너지 E=1/2mV2 :

m=조류의 무게, V=속도’라는 공식을 떠올

리고 나면, 현실감 있는 판단이 가능해 진다.

즉, 시속 1,000km로 이동 중인 항공기가 2kg

의 새와 부딪혔을 경우, 항공기는 충격으로

약 80톤 정도의 힘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제트엔진 항공기의 경우 강력한 흡입

력으로 인해 엔진 안으로 조류가 빨려 들어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엔진 속으로 흡입

된 조류는 고속으로 회전하는 엔진의 압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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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탐방

 새와 비행기 ‘공존의 법칙’
2  0전투비행단 BAT 요원

기기지지 주주변변 호호수수로로 몰몰려려드드는는 철철새새들들은은 많많을을 경경우우 3300만만 마마리리에에 이이른른다다..  너너무무
나나도도 아아름름다다운운 풍풍경경이이지지만만,,  이이 중중 한한 마마리리라라도도 항항공공기기와와 충충돌돌한한다다면면 끔끔찍찍
한한 결결과과를를 야야기기하하기기에에 마마냥냥 한한가가롭롭게게 바바라라볼볼 수수는는 없없다다..

제20전투비행단 중위 김김 세세 현현



돋날개(Compressor Blade)를 손상시키며, 돋날

개(Blade)가 1개라도 떨어져 나간다면 연쇄반

응을 일으켜 엔진이 폭발할 위험도 있다.

20전비, 새들과의 힘든 싸움

20전투비행단은 한국 최대의 철새 도래지

인 간월호와 부남호를 배후에 두고 있어, 그

어느 비행단보다 조류에 대한 관심이 각별

할 수밖에 없다. 

 “연간 100만 마리 이상의 새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조류에 관한 한 아마 공군 전 비

행단 중에서 최악의 조건일 겁니다. 이곳에

있으면, 매년 몇 번씩은 가슴 쓸어 내리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20전비 BAT(Bird

Alert Team)반장 조중근 하사의 말이다.

각별한 환경만큼 BAT 활동에 있어선 타

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20전투비행단.

▲폭음을 발생시켜 새들을 쫓는 폭음통과

LPG 자동폭음기 ▲까치의 습성을 이용한

까치 포획틀 ▲무선조종 항공기인

RCMAT(Radio Control Miniature Aerial

Target) ▲새들이 싫어하는 냄새를 발생하

는 조류 기피제 ▲새들이 싫어하는 소리를

발생하는 BSSS(Bird Stress Sound System)

에 사물놀이에 등장하는 징과 꽹과리까지

해보지 않은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모든

방법을 시도하고,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라.”

는 말을 표어로 사용할 정도이니 그간의 노

력이 가히 짐작되고도 남는다. 

 “知彼知己면 百戰不殆라는 말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이 일을 하다보면 다들 새박사가

됩니다. 조류의 습성, 식생, 번식, 이동 등을

알지 못하고선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어쨌거

나 우리가 싸워나가야 할 상대는 100만이나

되는 대군(大軍)이니까요.”1975년부터 28년

간 새들과의 전쟁을 치러온 현동선 준위의

말이다.

BAT 활동의 미래 - 환경

’8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에 대한

목소리는 날로 높아져 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사회적 요구이자 의무로서

지속 강화될 전망이다. BAT 활동도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변화를 거듭

하고 있으며, 특히 새로운 조류퇴치기법의

개발과 도입에 있어선 그것의 ‘친환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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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활주주로로 사사이이 곳곳곳곳에에 세세워워진진 정정체체 모모를를 기기계계들들,,  일일정정한한 간간격격으으로로 큰큰 소소리리를를 내내는는 폭폭음음기기이이다다..
LLPG가스를 연료로 하는 ‘입 입린 허수아비’

긴긴급급출출동동!!!!!!  쉬쉬는는 시시간간도도 잠잠시시,,  하하루루에에도도 몇몇
번번이이고고 출출동동명명령령이이 떨떨어어진진다다..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다.

조류연구와 퇴치에 평생을 바친 현동선 준

위 역시 실상은 누구보다도 새들을 좋아하

는 사람이다.

 “BAT 활동을 하다보면 가끔씩 이런 생각

을 합니다. 그들(鳥)의 입장이 과거 백인들에

게 터전을 빼앗기고 사라져 간 아메리카 인

디언들과 비슷하다고요. 사실 이 땅과 하늘

의 원래 주인은 그들이었습니다. 그걸 우리

가 빼앗은 거죠. 그저 욕심 없이 하늘을 나는

그들을 보면, 가슴 뭉클한 무언가를 느낍니

다... 이제 비행단에서 실시하는 BAT 활동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선택이란 그들과 우리가 충돌 없이 공존(共

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죠.”

조출만퇴(早出晩退) - 그래도 보람은 있다! 

비행시작 2시간 전에서 비행종료 2시간 후

까지. 비행안전을 위해, 누구보다도 긴 하루

를 보내는 BAT 요원들. 비행이 지속되는

한, 그리고 새들이 비상을 위한 날갯짓을 계

속하는 한, BAT 요원들과 새들의 힘겨루기

는 언제까지나 이어질 것이다. 20전비 BAT

요원인 홍성민 병장은 새벽부터 늦은 밤까

지, 일은 고되지만 자부심을 가지고 일한다

며,  “우리 부대에서 뜨고 내리는 비행기가

우리나라의 하늘을 지켜 나갈 수 있는 건,

그 전투기들이 뜨고 내리는 하늘을 바로 내

가 지키기 때문이죠.”라고 말한다. 

검게 탄 그의 얼굴이 믿음직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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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석양양의의 꽹꽹과과리리!!!!!!  오오후후의의 뜨뜨거거운운 태태양양,,  비비행행이이 계계속속되되는는 한한 임임무무
는는 멈멈출출 수수 없없다다..  꽹꽹과과리리에에는는 새새도도 항항공공기기도도 무무사사하하기기를를 바바라라는는 마마
음음이이 실실린린다다..

▲▲ 야야간간비비행행이이 있있는는 날날이이면면 임임무무시시간간은은 더더 길길어어진진다다..  어어둠둠을을 틈틈타타
새새는는 물물론론이이고고 고고라라니니까까지지 나나타타나나는는 경경우우도도 있있다다..  아아무무것것도도 모모르르는는
동동물물들들과과의의 술술래래잡잡기기는는 계계속속된된다다..

착착륙륙하하려려는는 항항공공기기 주주변변으으로로 기기러러기기가가 날날아아다다니니는는 절절체체절절명명의의 순순
간간..  충충돌돌사사고고는는 국국민민의의 재재산산인인 항항공공기기는는 물물론론이이고고 심심지지어어는는 조조종종사사
의의 생생명명까까지지 위위협협할할 수수 있있다다..


